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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3. 1. 29.(일) 09:00 배포 일시 2023. 1. 27.(금) 19:00

담당 부서 체육국 책임자 과장 최원석 (044-203-3151)

스포츠산업과 담당자 사무관 라호선 (044-203-3153)

축구 전지 훈련 특화시설 ‘스마트에어돔’, 국내 최초로 경주에서 개장
 - 1. 30. 문체부 제2차관 준공식 참석
 - 2020년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 계절에 상관없이 쾌적한 훈련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가 지난 2020년,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지원한 전지 훈련 특화시설(이하 에어돔)이 국내 최초로 경주시에서 

완공·개장한다. 이를 기념하는 준공식이 문체부 조용만 제2차관을 비롯해 

국민체육진흥공단 조현재 이사장, 주낙영 경주시장,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월 30일(월)에 열린다.

  문체부는 여름이든 겨울이든 계절에 상관없이 쾌적하게 훈련을 진행할 수 

있는 국내 전지 훈련시설을 설치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2020년부터 ‘에어돔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주시는 

지난 2020년에 문체부의 에어돔 설치 지원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후 국비 

50억 원 포함 총 107억 원을 투입해 국내 최초 정규 규격 실내 축구장을 

갖춘 ‘스마트에어돔’을 완공했다.

  ‘스마트에어돔’은 에어돔 시설의 외부 막에서 공기를 공급해 자동으로 

공기를 정화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미세먼지·악천후와 같은 외부환경으로

부터 내부 공간을 보호하는 등, 전천후 훈련시설로 설계됐다. 특히, ‘스마트

에어돔’의 기둥이 없는 간접 조명 시스템은 눈부심과 그림자 방해 없이 

경기를 진행할 수 있게 해 축구 전용 에어돔으로서 완성도 높은 시설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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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에어돔’은 2월부터 두 달 동안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4월에 정식

으로 개장할 예정이다.

  조용만 차관은 “경주시가 ‘스마트에어돔’을 통해 ‘스포츠 관광도시’로 

새롭게 이미지를 구축하고 지역의 숙박·관광 기반시설과 연계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루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따로 붙임  ‘스마트에어돔’ 사진

     


